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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폭발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하는가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
는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그 활용에 있어서나 사회적으로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활용 범위 별 인공지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활용범위, (1)병원 솔루션, 
(2)개인 건강관리, (3)보험회사, (4)신약개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범위 별 다양한 사례
와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헬스케어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헬스케어의 최신 이슈사항이 무엇인지 서술하여 의료산업 전반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 시스템의 발전은 보다 쉽게 만성질환자 및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암이나 질병 진단의 정확성
을 높이며 신약개발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의료 산업에
서는 앞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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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 well the explosive information and data are handled 
and used is recognized a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the medical field can be said to 
have a great social impact on its use, an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tren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range of use case.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healthcare field is divided into four scopes, (1) hospital solutions, (2) personal health 
care, (3) insurance, and (4) new drug development. Based on various cases and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is study tried to give directions on how to develop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In this study, we wanted to find out the use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various areas of 
healthcare industry and describe the latest issues in healthcare to help the overall medical industry.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medical systems has made it easier to manage the chronic 
patients, increased the accuracy of cancer or disease diagnosis, and helped developing new drugs 
faster and more efficiently. Through this study, the medical industry we wanted to give a direction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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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부분의 분야에서 폭발적인 정보
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활용하는가는 산업의 경
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범람하고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다루
기위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
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거대한 정보의 양을 다루
고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존재 혹은 그러한 시스템을 말한다[1]. 인공
지능은 단지 데이터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 및 지
식을 창출했던 것에서 더 발전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의료 산
업에서의 활용 영역도 확대가 되고 있다[2]. 의료 분야
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그 활용에 있어서나 사회
적으로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활용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은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시스템은 여러 범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 로봇의 개발, 질병의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전 분야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산업 분야에 급속히 
도입이 되면서 조만간 의료 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고도
화로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3]. 본 연구는 소프트
웨어 연구소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활용분야를 기반으
로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활용범위, (1)병원 솔루션, (2)개인 건강관리, (3)
보험회사, (4)신약개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4].  

본 연구의 본론에서는 의료 산업에 있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포함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있어 의료 인공지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료 산업 
사례 조사 및 활용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의료산업
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범위 별 다양한 사례와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 산업에서는 앞으로 어
떠한 전략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헬스케어 산업
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4가지 활용 범위로 구
분하여 각각의 활용범위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학문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기술하였으며, 
연구의 성과가 산업에 줄 수 있는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후속연구에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료산업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산업에 어떤 혁신을 발생시킬 

것인지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산업에 적용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정리하는 연
구들이 진행되었다[5-9]. 

이관용 외[5]에서는 특허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
술을 접목한 보건의료 기술들을 살펴보았다. ‘질병진단 
인공지능 보조의사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
형 의료 시스템’ 등을 분석하였고 진료, 의약개발, 의료
서비스, 의료정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강윤과 김준혁[6]
은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IBM 왓슨(Watson)
의 기술 발전 현황 및 적용된 비즈니스들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의 준비에 논의하였다. 김문구 외[7]는 국
내 IT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수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다은[8]은 의료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 국내 병원 사례를 연구하였고 병원 내 왓슨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국경완[9]은 인공지능 
기술 동향과 국가별 추진 상황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의료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데 필요한 규
정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음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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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데이터의 공통화 및 표준화, 데이터의 개방
성,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관·학 협력, 인공지능 연구
기관 및 학과 신설 및 확대, 정보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유도를 강조하고 있다[5][9].

인공지능 원격의료에 대한 제주지역의 간호학생, 간
호사 및 일반인의 인식차이를 조사, 비교하였으며 간호
학생과 일반인이 간호사보다 인공지능 원격의료에 대
해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0]. 인
공지능 기술이 헬스케어 산업에 적용됨으로 인한 긍정
적인 측면을 서술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반면 의료데
이터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인공지능 기
술의 도입에 따른 안전 규제 체계의 미흡으로 환자에 
대한 안전보장 제약,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대한 
부적절성 및 진단·처방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설정 
등 윤리적 이슈를 제기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7][11][12].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
스에 대한 기술 채택 요인 및 인식 연구들에 대한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성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분
석함으로써 향후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선행연구
로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성공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의료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후속연구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헬
스케어 서비스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산업분야 활용사례

1. 사례연구 방법 및 기준
사례연구는 이전에 연구되지 않은 주제를 탐색하는

데 적절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13], 본 연구는 최근 헬
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
는지 서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사례연구방법론을 
택하였다. 사례를 선택하기 위해 헬스케어의 주요 영역

을 병원, 개인. 보험, 의약품으로 구분하고[4], 각 분야
별 국·내외 사례를 선별하였다. 사례 선택기준은 한화
기준 1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과 기업가치 10
억원 이상으로, 이는 [표 1]의 Seawright and 
Gerring[14]의 사례선택 방법 중 대표성을 가지는 사
례를 선택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
에서 사례선택 방법을 제시한 또 다른 대표적인 학자인 
Bent [15]는 크게 임의선택 방법과 정보중심 선택 방법
으로 나누며, 임의선택 방법에는 ‘랜덤 샘플링과 층화 
샘플링’, 정보중심 선택 방법에는 ‘극단적/일탈적 사례, 
최대화 변수 사례, 비판적 사례, 모범적 사례’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의 산업 영역별로 인공지
능을 활용한 서비스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각 
산업별 대표성을 띄고 있는 서비스를 투자 금액과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관점에서 사례 수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직 초기시장에서 대표적인 사례
를 다수 찾을 수 없는 경우 Eisenhardt[16]가 제시한 
것처럼 4~10개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따라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무작정 많은 사례를 가져가는 것보다 사례 
수와 새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수가 비례하는지에 중
점을 두고 사례 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 또한 각 산업
별 비슷한 경우가 많아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례를 선
택하였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의 동향 및 이점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사례들을 선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중사례 연구로 각 산업분야에서 인공지
능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사례들의 현상을 기술하
기 위한 목적으로 사례들을 선택하였다[13].

사례분류 선택기준 사례
병원

솔루션
투자금:300억원(2020년 기준) Lunit
투자금: 1000억 원(2019년 기준) Butterfly Network

개인
건강관리

투자금: 15억원
기업가치: 60억 원(2019년 기준) PRIVY

투자금: 69억원(2019년 기준) ADA

보험AI
매출액 14조 4,423억원 교보생명
투자금: 2000억원(2019년 기준)  Collective Health

신약개발
투자금:200억원(2019년 기준) 신테카바이오
투자금: 370억원(2019년 기준) Insilico Medicine

표 1. 사례 선택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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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연구
2.1 병원솔루션
2.1.1 뷰노(Vuno)
인공지능과 의료데이터를 결합하여 의료 진단 보조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뷰노는 뷰노넷이라는 딥러닝 프
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으며, 진단 보조 솔루션인 뷰노
메드를 개발 중에 있다. 주요 서비스는 VUNO-MED 
Bone Age, Automatic Abnormality Screening 
System in Fundus Image, Automatic Lung 
Nodule Detection System 등이 있다. 어린이의 경우 
성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손 엑스레이 사진
을 촬영해서 뼈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나이대별로 손목과 손가락의 복잡
한 구조와 변화들을 일일이 비교해야하기 때문에 시간
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판독자마다 일치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VUNO-MED Bone Age는 이를 대량의 
손 엑스레이 사진과 판독 결과를 모아서 이를 자동적으
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 Automatic Bone Age 
Assessment System을 만들어서 판독의 정확도와 효
율성을 높였다. 

망막을 촬영하는 안저 영상을 AI가 분석해주는 소프
트웨어인 Automatic Abnormality Screening 
System in Fundus Image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망막영상으로 진단 가능한 거의 모든 질환과 관련된 소
견들을 찾아 주고 각 소견별로 병변을 시각화 하고 리
포트는 언제든 수정 가능하도록 만들어 건강검진센터
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안저영상을 판독 할 수 
있다. 또한 흉부 CT에서 폐결절을 정확하게 찾고, 폐암 
위험도 판단에 가장 중요한 크기 측정을 자동화하여 폐
암 조기 검진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Automatic Lung Nodule Detection System과 생체 
신호의 시계열적 특성과 신호들간의 상관관계를 반영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정지가 일어나기 최대 8시간 전
에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심정지 조기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VUNO-DeepEWS은 Early Warning System 
for Cardiac Arrest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녹취 결과를 자동으로 Dictation해주
는 의료용 음성인식 시스템인 VUNO-ASR의 
Automatic Medical Transcription System for 

Radiology Reporting을 개발하여, 영상의학 전 분야
에 대한 개발을 마쳤으며 실시간 음성 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17].

2.1.2 Butterfly Network
세계 최초의 소형 초음파 시스템인 Butterfly iQ가 

북미 최대의 IT·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 사우스바이사
우스웨스트(SXSW2019)에서 헬스, 의학 및 바이오테크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로 주목 받았으며[18]  유치에 성
공했다. AI초음파 영상장비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초음
파 기기의 기능을 실리콘칩 위에서 수행하는 스마트폰 
정도 크기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기를 개발하였다. 사
용자가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가슴에 대면 신체 내부를 
진단한 3D영상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나 지역적 
고립 등으로 인해 기존의 영상 의료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이 휴대용 
기기는 초음파 온 칩(Ultrasound on a Chip) 기술기
반으로 20,000달러 미만으로 제작되었으며, 초음파 스
캔 장치를 몸에 갖다 대면 스마트폰에 초음파 이미지가 
뜨게 된다[19]. 보통의 초음파 검사기가 결정을 진동시
킴으로써 초음파를 만들어내는 반면, 버터플라이 아이
큐는 반도체 칩에 있는 9,000개의 작은 드럼을 울림으
로써 진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초음파 진단 시스템에 활용되는 
‘압전 크리스털’ 대신 ‘마이크로 기계’기술을 채택했으며 
이는 압전 크리스털 방식을 채택할 경우 가격이 10만 
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버터플라이 아이큐는 FDA
(미국식품의약국)에 13개의 기기 승인을 얻은 영상 진
단장비로, 심장 스캔, 태아 및 산모 검사, 근골격 겸사 
등의 진단을 할 수 있다[18].

2.2 개인건강관리
2.2.1 프리비(PRIVY)
프리비(PRIVY)는 스마트폰으로 소변 소리를 분석해 

비뇨건강 관리를 돕는 앱(Application, App)이다. 스
타트업인 사운더블헬스에서 개발한 앱으로 앱을 실행
하여 ‘두 번(시작, 마침)만 클릭하면 알아서 소변보는 시
간과 소리를 분석해준다. 소변이 물에 닿을 때 나는 소
리를 통해 결과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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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분석 헬스케어 서비스로 대학병원 임상연구를 통
해 정확성도 검증하였다. 비뇨기 질환은 증상이 주관적
이고 미묘하며 병원을 찾아가도 진단 및 치료과정에 어
려움이 많은데 프리비를 통해 의사들의 진단 및 치료과
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등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이고 의
사들의 진단・치료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20]. 
프리비에서 돋보이는 기술은 인공지능 음향 분석 기술
로 기침소리, 폐음 등 다른 소리를 통한 질병 관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엔진
이 불과 몇 초 만에 배뇨량, 최대요속, 평균요속, 배뇨시
간을 그래프로 그려서 보여주고, 측정결과를 대시보드
에 저장한다. 전립선과 방광질환 환자들은 이 데이터를 
들고 병원을 찾는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전문클리닉, 제약회사 등과 논의를 진행하
고 있다. 

프리비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정리 
플랫폼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수신된 데이터
를 수집하고 분석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뜻한다. 둘째,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로 미세하게 조정된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이
다. Time domain analysis, spectral analysis와 
functional data analysis 분석이 대표적이다. 셋째, 
예측분석이다. 프리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와 프
로세스의 결과로 선형/비선형 회귀분석, 분류분석, 머
신러닝/딥러닝을 시도하고 있다[21]. 시리즈 A단계에
서 17억원을 투자 받았다[22]. 

2.2.2. ADA 
ADA는 런던과 베를린에 존재하는 헬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으로 AI-powered ‘Doctor’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개인 건강관리 및 원격 
의료 애플리케이션으로 대화식 인터페이스를 통해 어
떤 증상이 있는지 파악하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
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의
사와 원격으로 상담으로 할 수 있다[23]. ADA는 인공
지능 기반의 의료 서비스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즉,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체 AI 기반 심

사 기능을 통해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모바일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용자들
이 이전에 제공한 답변과 관련 있는 광범위한 질문들을 
인공지능이 추려내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ADA는 간단한 관련 질문을 하고 증상에 대한 가
능한 설명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수천 개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비교한다[24]. ADA는 수년에 걸친 
실제 환자 사례를 토대로 인공지능 엔진이 수천 가지 
조건 및 증상과 결과를 포괄하여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
한다. 과거 병력, 증상, 위험 요인 등 환자의 모든 정보
를 고려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상담을 돕고 있는 것이
다. 인공지능의 역할은 의사를 대체하기 보다는 실제 
의사에게 가기 전에 사전 심사 상담의 역할을 돕거나 
상담이 이루어지기전에 환자의 증상 관련한 정보를 제
공하여 상담 시간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69.3 백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25]. 

2.3 보험 AI
2.3.1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매출액 14조 4,423억 원을 올리며 생명

보험 업계 3위 기업으로 가장 최근에 보험계약 심사에 
AI 시스템을 도입했다. 교보생명은 자연어처리 및 머신
러닝 기술이 적용된 AI 언더라이터 ‘바로(BARO)’를 
2019년 7월 개발해 현업에 활용하고 있다. BARO는 
‘Best Analysis and Rapid Outcome(최고의 분석을 
통해 빠른 결과물을 도출한다)'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
들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바로는 인간처럼 합리적으
로 사고하며, 보험계약의 승낙이나 거절에 대한 의사결
정을 처리한다. 해당 고객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자동으로 계약을 승낙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을 거
절한다. 또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조건부 승낙이 내
려질 경우 다양한 키워드 중 가장 유사한 5개의 결과를 
추려서 제공함으로써 언더라이터가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교보생명은 바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진화
시켜 향후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보험서비스에도 단계
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6]. 바로가 기존 AI
계약심사 시스템과 다른 건 자연어 학습기반 머신러닝 
시스템이란 점이다. 기존 일부 해외 보험사에서 언더라
이팅에 적용된 기술은 인공지능 1단계에 해당하는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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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rule-based)‘ 방식이었다. 미리 짜인 언어 규칙
에 맞게 응대 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 규칙이 설정되
지 않은 내용은 답변을 도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보
생명이 구축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해진 언어 규칙
을 벗어난 유사 문장의 의미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 특
약 등이 포함된 복잡한 보험 상품도 처리할 수 있고, 자
가 학습능력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정확성도 개
선된다[27]. 

2.3.2 Collective Health
Collective Health는 2013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

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었다. 온라인 관리 플랫폼
과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인구 데이터와, medical 
claim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고용주의 의료보험 관리
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8]. 

2017년 3월에 Collective Health는 머신 러닝을 이
용한 추천 엔진을 개발하여 건강보험의 검색과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CareX라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CareX는 claim 데이터, 검색 쿼리 등 여러 가지 대용
량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고객 각각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건강보험을 추천하도록 하는데, 기업에서 고용
주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보험 선택 및 직원들의 직장인 
보험 활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CareX는 고용주가 서비스에 접속 시, 플랫폼은 해당 
회사의 의료보험 상품 및 혜택 관련 정보 또는 보험 처
리되는 예방 치료를 받은 직원의 비율 추적 기능을 제
공한다. 또한, 검색 엔진을 통해 향후 새롭게 선택하거
나 전환할 만한 직장인 대상의 안과·치과 보험 등을 추
천하고 있다. CareX에 직원이 접속을 하게 되면, 직원
들은 회사의 건강보험으로 자신의 보험이 얼마나 어떻
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의사 
및 기타 보험 상품 등을 추천받을 수 있다[28]. 

2017년 기준으로, Collective Health는 15개의 기
업 고객들의 직원 7만 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고 발표하였으며, 2019년 기준으로 총 2억1천만 달러
의 투자를 받았다.

2.4 신약 AI 

2.4.1 신테카바이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기업으로 유한양행, JW중외
제약, CJ헬스케어 등이 신약 공동 개발을 위해 신테카
아비오와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유한양행은 AI 
플랫폼을 통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후보물질 개발부
터 약물대사·부작용 예측 등 임상의 모든 단계에 AI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JW중외제약도 2018년 5월 신
테카바이오와 공동연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신약 
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는 등 연구·개발의 효
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2018년 12월에는 CJ헬스케
어가 신테카바이오의 AI기술을 활용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기로 했다[29].  

신테카아비오는 유전체 빅데이터&인공지능 신약개
발 기업으로, 신생항원 발굴 플랫폼, 약효예측 바이오 
마커 발굴 플랫폼,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신생항원 발굴 플랫폼(NEOscan)은 암 
유전체 분석과 AI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의 면
역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신생항원 
펩타이드를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한다. NEOscan
으로 발굴된 개인맞춤형(personalized) 또는 공유
(shared) 신생항원은 펩타이드 백신이나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형태의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하다. 약효예측 바이오 마커 발굴 플랫폼
(GBLscan)은 초기단계 임상시험에서 확보된 약물반응
성 및 유전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약효예측 바이오마커
를 발굴한다. 발굴된 바이오마커는 환자선별에 적용되
어 후기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높게 향상시킬 뿐 아니
라,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적응증 확장과 약물의 
리포지셔닝, 임상실패 약물의 회생 또한 가능하게 한다. 
합성신약 후보물질 발굴 플랫폼 (Deep-matcher)은 
AI 기반 유효물질 도출과 최적화를 통한 선도물질 발
굴, 2차 타겟과 오프타겟 분석, 약물저항 바이오마커의 
개발을 위한 플랫폼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약후보
물질 발굴을 가능하게 한다[30].

2.4.2 Insilico Medicine
Insilico Medicine은 메릴랜드 록빌에 위치한 

biotech회사로 2014년 설립되었다. Insilico Medicine
은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약물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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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능한 부작용 및 치료를 
위해 어떠한 성분이 사용될 수 있는 지 등을 분석을 한
다. 또한, 수명연구 및 건강한 삶과 노화 관련 질병 발
병에 대응하는 프로세스 등을 지난 몇 년간 압축적으로 
연구를 해왔다[31]. 

Insilico Medicine과 영국 생명공학 연구재단
(Biogerontology Research Foundation, BGRF) 공
동연구팀은 2019년에 약물 후보 물질 설계부터 검증 
과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인공지능을 통해 
상당 기간 단축했다. 이 AI 검증 프로세스는 첫 번째 단
계부터 상용화까지 질병 타겟을 목표로 했으며 약물 발
견 및 개발 시간을 단축,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쉬운 
무작위 프로세스에서 전체 프로세스를 지능적이고 집
중적이며 직접저인 프로세스로 전환시켰다[32]. 
Insilico Medicine의 AI 검증 프로세스는 수년이 걸리
는 신약 설계와 개발, 합성 및 검증 프로세스 기간을 약 
1달 반으로 축약하는데 성공하여 신약 개발에 있어 더
욱 빠르고 효율적인 신약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총 3천7백만 달러를 투자 받
았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를 4가지 활용 범
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각의 활용범위에 따른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솔루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인식
과 고성능 저가위주의 진단기기 개발이 이슈이다. 뷰노
와 류닛 사례를 살펴보듯이 질병을 진단함에 있어 진단
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의료 분야의 
병원 솔루션 활용은 건강검진 센터의 흉부CT 촬영에서 
보다 정확하게 폐결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성장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의 경우 손 엑스레이를 통하여 뼈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개인건강관리 분야에서의 트렌드는 디지털 신
약과 원격의료 시스템이 중점이다. 디지털 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는 IT 기술에 기반을 두고 등장
한 개념으로 의학적 장애 또는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테라피를 
지칭한다[33].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진 
인구의 성장과 더불어 5G와 같은 네트워크, ICT 및 기
술 등이 발전하고 있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개
발 단계 혹은 제공 초기 단계에 있으며 차세대 선도 산
업으로 각광받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생
활 습관을 파악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변보는 시간과 소리를 분석하
여 비뇨기 질환을 감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
료 진료 연결과 스트레스를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사
례를 소개하였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치료제와 원격의
료시스템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발전이 더디
다. 미국에서는 FDA가 애플리케이션을 디지털 치료제
로 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는 인증기준이 없
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인해 국내 시장도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사기, 보험심사, 보험계약 
등 다양하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인
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견적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 이력을 비교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기도 한
다. 또한 보험 상담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챗봇으로 
보험 상담을 진행하고, 보험계약 조회와 상품 추천에도 
활용하고 있다.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의 합성
어인 인슈어테크 용어가 보험업계의 화두로 떠오르면
서 보험상품에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신약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은 약
물 후보 물질의 설계, 합성 및 검증을 위해 사용되며 신
약개발의 전체 프로세스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신
약을 탐색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
약개발이 제약업계에 화두지만, 인력양성, 빅데이터 플
랫폼 구축, 규제개선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전이 더디고 있는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활용분야 중 가장 두드러지
는 4개의 분야를 선정하고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
로써 따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의 최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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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병원솔루션과 
보험 분야에서는 국내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개인정
보관리와 신약개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원격의료시스템과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국내의 법적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뎌 해외 선진국들에게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신약개발 역시 국내에서는 신약개발 물질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인
공지능 기술을 통해 검증단계까지 확장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해 정부
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산업적 의의는 다음과 같
다. 첫째, 4개의 활용분야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통해 헬
스케어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사항을 확인하였다. 둘째,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어 분야별 신 시장 창출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셋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을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국내사례와 해외사
례를 비교함으로써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인공지능 기
술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법・제도와 관련한 이슈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향후연
구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
술 도입 및 활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인 이슈를 
같이 논의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가 나아가야 할 성장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아직 초
기 단계로 인공지능의 의료 효용성에 대한 부분은 미흡
하다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
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발 빠
르게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
어 시스템이 발전하여 보다 쉽게 만성질환자 및 환자들
의 건강을 관리해주거나, 진단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약
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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